
- 1 -

보 도 자 료
(주소) 16488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전화) 031-231-7255  (팩스) 031-278-7035

배 포 일 2024. 7. 10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4. 7. 10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지원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2 2 www.ggcf.kr/
부서 : 정책실
담당 : 노채린
전화 : 031-231-7255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개발과 지원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예술 콘텐츠 개발을 위한 광역-기초 협력 방안 등 논의

▶ 각 시·군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펼쳐야

  

지난 9일 경기문화재단(대표 유인택)은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광역-기초문화재단의 협력 방안’을 주제로 올해 첫 번째 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최근 지역문화콘텐츠에 대한 지원사업의 양적 증가와 지원장르·대상 다양화에 

따라 향후 재단이 추진해야 할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광역문화재단으로서 도내 기초문화재

단 및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기록문화팀 선임, 강현조 지역문화진흥원 전

략기획팀장, 권 신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이 각각 지역, 중앙정부, 광역문화재단의 지역문

화예술 콘텐츠 개발 사업 현황과 정책 이슈를 공유하는 발제로 문을 열었다.

  김종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선임은 2019년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시작해 2023년 ‘올해

의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었던 청주시를 사례로,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에 대한 현장의 목소

리를 들려주었다. 그는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지역 대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만의 가치를 각자의 예술에 담아 표현하면서, 고유한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

다. 

  강현조 지역문화진흥원 전략기획팀 팀장은 정부의 지역문화콘텐츠 특성화 사업인 ‘로컬100’

을 소개하며, 기존의 지역자원을 새롭게 재배치하며 고유한 스토리를 덧입히는 것이 ‘로컬100’

사업의 핵심이라며, 특히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앙과 지역, 공공과 민간이 지역에 대해 계속

해서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야함을 강조했다.

  권 신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 특화 예술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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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창·제작 지원사업과 함께 콘텐츠의 유통·확산까지의 논스톱(non-stop) 지원이 필요하

다며, 향후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지원사업의 성과를 지역 내 실질적인 수요로 연결시키기 위한 

연계 사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추미경 문화다움 대표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조미자 경기도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이혜진 광

명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 서명구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이 참석했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광역과 기초 문화재단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주체 간 

협력체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라며 "특히 경기문화재단은 시·군별 기초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현황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기초 문화재단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단

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미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콘텐츠’는 새로운 것이 아닌 기존에 

구축된 콘텐츠와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 과정에서 “광역과 기초문화재

단이 경쟁 관계가 아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역할과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혜진 광명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과 서명구 서울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팀장 역시 광역문

화재단은 각 시·군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광역-기초의 협력 및 지원사업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를 제공하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지역문화를 설계하고 고유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

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토론회는 광역문화재단으로서 경기문화재단이 어떻

게 기초문화재단 및 지자체와 협력해야 하는지 다양한 시선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귀

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경기문화재단은 더 많은 도민이 향유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 콘

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은 광역문화재단으로서 재단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한 담론 형성을 위하여 

매년 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1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의 정책 주요 현안을 다루는 다양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도내 문화예술 관계자들

이 자유롭게 공론의 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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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제1회 경기문화재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발제 및 토론자들의 모습

▲ 권 신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장의 발제 모습


